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비 영어권 학생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여행경비를 벌기 위해 현지에 취업 허가를 얻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최초의 워킹 홀리데이 사증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일본 워킹 홀리데이 사증이 발급된 것은 1999년 4월부터 이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외국어(영어,불어, 일본어)등을  연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는 권장하며, 현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신체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하는 국가에 입국하게 되며, 캐나다 같은 경우,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증 받게 된다. 이때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